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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이삭

항상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성가를 부르게 된 것은 1984년 연말

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성탄 미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

문한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성가를 듣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 주말에 합창단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합창단의 연

습을 뒤에서 앉아 듣고 있었던 저는 같이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창단

은 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아퀴나스합창단입니다.

아퀴나스합창단은 성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7년

에 故 박고영 신부님께서 창단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에 많은 성음악을 소개했고 지

금도 주님을 찬양하는 미사 봉헌과 정기적인 연주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생도 시절 주말이면 주어지는 금쪽같

은 외박 시간을 아퀴나스합창단과 같이했습니다. 신부님

께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고 있

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막상 합창단원이 되긴 했지만 처음엔 그리 쉽지는 않

았습니다. 일반적인 가톨릭 성가나 생활 성가가 아닌 전

통적인 교회음악을 주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

나스합창단은 미8군 성당에서 성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성가도 영어로 불러야 하고 라틴어로 된 고음악

도 종종 불러야 했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느낌이 드

는 교회음악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진행되는 사순 음악회와 연말 정기연주회도 비록 준비하

기는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저 제목만 

들어보거나 어쩌다 한 번 들어 보았던 ‘메시아’나 ‘요한수

난곡’ 같은 음악을 전곡으로 연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었습니다. 

2년 전에 창단 50주년 기념으로 명동대성당에서 헨델

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신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연주 시간 동안 예

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의 곡들이 연주되었고 마지

막 곡인 ‘아멘’이 끝났을 때 관객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와 

격려를 보내주실 때의 감동은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한 우리의 연주로 하나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부님께서 정해주신 곡들을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례에 필요한 곡들을 배워가는 과정

이었고 지금도 그때의 가르침으로 제가 지휘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라틴어로 된 곡들의 내용을 

배우고 전례에 맞는 기도문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

다. 아퀴나스합창단에서 만나 30년을 훌쩍 넘은 시간 동

안 같이 성가를 부르고 있는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단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님의 영광과 신비를 끝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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